
Ⅰ. 서론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발적 자가 격리가 장기화

되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은 변화되었다[1]. 대학 또한 2020

년 초의 폭발적인 감염사태로 인해 개강이 미루어지고, 전 학기동

안 국 내외 대부분의 대학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었다. 대학

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심리적, 사회적 

상호작용이 매우 활발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은 대학생 생활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발생시켰고, 

학교라는 중요한 공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2]. 

학교는 수업을 통한 지적 향상 외에도 친구와 선후배 및 교수들

과 교류하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된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험이 

박탈되어 혼란과 우울 및 무력, 회피 등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와 

정서가 유발되고 있다[2]. 대학의 다양한 학과 중에서도 치위생

(학)과는 특성상 수업의 대부분이 이론과 실습이 함께 진행된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룹 

활동과 현장실습, 대면수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학생활

에 대한 회피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회피의 원인으로 

일부 연구자들은 회피 행동의 기능을 설명하는 자기구실 만들기

(Self-handicapping)에 주목하였다[3].

자기구실 만들기란 성공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아존중

감을 보호하기 위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수행의 실패를 

조성하는 심리적 기제이다[4]. 다시 말해서 자신의 수행 실패를 

외부에서 찾는 것으로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을 만들어 

변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기구실 만들기는 언어적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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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실 만들기(claimed self-handicapping)와 행동적 자기구실 만

들기(behavioral self-handicapping)로 나뉜다[5]. 전자는 ‘시험 

전날 영화를 보느라 제대로 공부를 못했다’ 혹은 ‘시험 범위를 

잘못 알아서 시험에 망했다’와 같이 실패할 때를 대비하여 언어적

으로 변명거리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 반면, 후자는 약물이나 

음주, 노력하지 않기, 미루기와 같이 성공할 확률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행동을 말한다[6]. 그 중에서 행동적 자기구실 만들기는 

수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실제로 만들기 때문에 학업과 적응

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7]. 선행연구에서 자기구실 만들

기와 학업성취 간에는 부적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지속될 

경우 성취 수준과 자존감이 하락하는데, 이는 또 자기구실 만들기

의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8]. 따라서 

자기구실 만들기를 하는 학생은 대학의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락이나 이탈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이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연구에서 자기구실 만들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

적 변인으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적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완벽주의 등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9,10]. 

완벽주의는 자신 또는 타인에게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

고 높은 수준의 수행을 요구하는 행동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구실 만들기와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11]. 현대의 

대학생들은 혹독한 취업 경쟁에 노출되어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고자 노력한다. 이는 이미 청소년기부터 평가에 대한 부담

감과 염려, 두려움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평가염려 

완벽주의(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가 나타나게 된다

[12]. 이는 자기의 행동을 과도하게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성공적

으로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평가염려 완벽주의자는 타인의 비판과 기대에 대해 습관적

으로 걱정하고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민감하여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평가에 대하여서도 두려움

을 나타낸다.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평가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려

는 행동적인 측면과 타인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우려하

는 인지적인 측면을 포함하는데 이는 자기구실 만들기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13]. 이와 반대로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평가 시 발생되는 긍정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타인의 시선, 타인과의 경쟁에서 생기는 불편감, 

성공적인 수행에 대한 불안을 의미한다. 이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긍정적인 사건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왜곡하는 것을 말한다[14].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이 높은 사람은 평가의 내용과 관계없이 타인의 피드백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며, 타인의 기대를 충족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합리

적 신념으로 인해 자신의 실수에 과도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15]. 이처럼 많은 연구에서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이 자기구실 만들기와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13-15]. 따라

서 대면수업이 많은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의 자기구실 만들기

에 미치는 영향 요소로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포괄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

지의 연구는 일반적인 대학생을 포괄한 연구[2,8,12]가 대부분으

로 대면수업이 많은 학과의 특성을 고려한 치위생(학)과 재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하다. 또한,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

는 영향요인으로 평가염려완벽주의와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 19로 인한 대변화 이후의 대면수업이 많은 치위생

(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자기구실 만들

기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구실 만들

기를 낮추고 긍정적인 사고를 함양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의 일부지역 치위생(학)

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추출을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설문조사 전 연구대상자에

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가 확인 후 설문의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2

년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진행되었고, Cohen의 Power analysis

를 근거로 G*power 3.1.3(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

를 이용하며, 유의수준 5%(양측)을 이용하여 검정력 80%, 효과

크기 0.5의 조건하에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는 131명이나 탈락률

을 고려하여 설문지 총 142부가 배부되었다. 최종 분석은 설문의 

답변이 누락된 설문지 7부를 제외한 135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활용하였고,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성적으로 3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측정도구는 윤[16]의 연구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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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완하여 27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상황에서 평가염려가 높음을 의

미하였다. 자기구실 만들기의 측정도구는 윤[16]의 연구에서 수

정 보완하여 12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구실 만들기가 높음을 의미하였

다.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측정도구는 강과 

김[17]의 연구에서 수정 보완하여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측정도구 12문항,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측정도구 10문항

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

록 두려움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0.956, 자기구실 만들기가 0.844, 부정적 평가

에 대한 두려움 0.923,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0.740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version 27.0(IBM Crop, 

Armonk, USA)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0.05에서 검정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

고, 평가염려 완벽주의, 자기구실 만들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평가염려 완벽주의, 자기구실 만들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관련성

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치위생(학)과 학생들

의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중심으로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Baron & Kenny 

[18]가 제시한 3단계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매개

분석방법과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통해 종속변수에 미치는 간

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Sobel test를 진행하였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 평가

에 대한 두려움을 중심으로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Model 1은 독립변수(평가염려 완벽주의)가 매개변

수(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Model 2는 독립변수(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종속변

수(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 Model 3은 독립변수(평가

염려 완벽주의)와 매개변수(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가 종속변수(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Figure 1>. 분산

팽창요인계수는 다중공선성 결과 10 미만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 

91.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학년은 ‘3학년’ 59.3%, ‘4학

년’ 22.2%, ‘2학년’ 18.5% 순으로 나타났고 성적은 ‘3.5 이상~4.0 

미만’ 41.5%, ‘3.0 이상~3.5 미만’ 31.9%, ‘2.5 이상~3.0 미만’ 

7.4% 순으로 나타났다. 

Classification Categories N %

Sex Female 124 91.9

Male  11  8.1

Grade 2  25 18.5

3  80 59.3

4  30 22.2

Result 2.5 or more and less than 3.0  10  7.4

3.0 or more and less than 3.5  43 31.9

3.5 or more and less than 4.0  56 41.5

4.0 or higher  26 19.3

Total 135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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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업상황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 자기구실 만들기,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학업상황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 자기구실 만

들기,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학업상황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는 

3.29점, 자기구실 만들기 2.94점,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2.78점, 평가염려 완벽주의 2.73점으로 나타났다. 

3. 학업상황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 자기구실 만들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관련성

연구대상자의 학업상황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 자기구실 만

들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자기구실 만들기(r=0.694, p<0.01)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0.799, p<0.01),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0.747, p<0.01)에 정(+)적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

났다. 자기구실 만들기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0.653, 

p<0.01)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0.770, p<0.01)에 정(+)

적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0.757, p<0.01)에 정(+)적 상관관

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4.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학업상황에서 평가염려 완벽

주의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중심으로 자기

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학업상황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매개효과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평가염려 완벽주의에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부정

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검증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매개변수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하게 나타났고(β=0.799, p<0.001), 2단계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자기구실 만들기에 유의하게 나타나(β=0.694, p< 

0.001.)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다. 마지막 3단계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자기구실 만들기에 유의하게 나타났고(β=0.475 p< 

0.001), 매개변수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구실 만들

기에 유의하게 나타났다(β=0.274, p<0.01). 2단계에서 평가염

려 완벽주의가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β 계수 값이 

0.694로 나타난 데 반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투입된 

3단계에서의 β 계수 값이 0.475로 감소함에 따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 부정적 평가

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Sobel Z=2.720, p<0.05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학업상황에서 평가염려 완벽

주의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중심으로 자기

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학업상황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 평가에 

Variables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Self-handicapping

Fear of 

negative evaluation

Fear of 

positive evaluation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1.000

Self-handicapping 0.694** 1.000

Fear of negative evaluation 0.799** 0.653** 1.000

Fear of positive evaluation 0.747** 0.770** 0.757** 1.000

**
p<0.01

The data were analyzed by 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evaluation concerns perfectionism, self-handicapping,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fear of positive evaluation

in academic situations

Categories M ± SD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2.73±0.73

Self-handicapping 2.94±0.64

Fear of negative evaluation 3.29±0.79

Fear of positive evaluation 2.78±0.57

<Table 2> Degree of fear of evaluation, concerns perfectionism, self-

handicapping, and negative and positive evaluations in academic 

situations N=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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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두려움에 대한 매개효과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평가염려 완벽주의에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긍정

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검증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매개변수인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

하게 나타났고(β=0.747 p<0.001), 2단계에서 평가염려 완벽주

의가 자기구실 만들기에 유의하게 나타나(β=0.694, p<0.001.)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다. 마지막 3단계에서 평가염려 완벽주

의가 자기구실 만들기에 유의하게 나타났고(β=0.267 p<0.001), 

매개변수인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구실 만들기에 유의

하게 나타났다(β=0.570, p<0.01). 2단계에서 평가염려 완벽주

의가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β 계수 값이 0.694로 

나타난 데 반해,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투입된 3단계에서

의 β 계수 값이 0.267로 감소함에 따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Sobel Z=6.090, p<0.05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 고찰

코로나 상황의 대변환 이후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비대면에서 다시 대면으로의 전환

을 시도하고 있지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대면의 편리성에 

익숙해진 국민들은 다시 대면으로의 전환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강의가 비대

면으로 전환되어 대면수업을 한번도 접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시간표에 맞추어진 학과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

하고 있다. 실제로 문의 질적 연구[19]에 따르면 코로나 상황 

이후 비대면 수업에 대하여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없어지는 경험

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점점 나태해지고 있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태로 추론하자면 대면 전환을 반기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단지 자신의 나태에서 오는 실패를 

코로나 상황만을 탓하는 자기구실 만들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코로나 상황 이후 시험 평가 방법에 대하여 ‘비대면 

온라인 시험은 얼마든지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렇게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이 성실하게 시험을 본 저 같은 

Step Model B SE β t(p) F(p) R² Adj R²

1
Constant 1.176 0.128  9.183***

168.207*** 0.747 0.555
1→2 0.586 0.045 0.747 12.969***

2
Constant 1.280 0.155  8.273***

123.301*** 0.481 0.477
1→3 0.607 0.055 0.694 11.104***

3

Constant 0.533 0.169 3.154**

 50.514*** 0.625 0.6191→3 0.234 0.070 0.267 3.332**

2→3 0.636 0.089 0.570  7.107***

***
p<0.001, **

p<0.01, Sobel Z=6.090

Model 1: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2: Fear of positive evaluation, 3: Self-handicapping

<Table 5> The effect of perfectionism in dental hygiene students' academic situation on self-handicapping focusing on fear of positive evaluation

Step Model B SE β t(p) F(p) R² Adj R²

1
Constant 0.926 0.160 5.801

235.423*** 0.639 0.636
1→2 0.864 0.056 0.799 15.344***

2
Constant 1.280 0.155  8.273***

123.301*** 0481 0.477
1→3 0.607 0.055 0.694 11.104***

3

Constant 1.075 0.169  6.352***

  7.249*** 0.508 0.5011→3 0.416 0.089 0.475  4.674***

2→3 0.221 0.082 0.274  2.692**

***p<0.001, Sobel Z=2.720

Model 1: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2: Fear of negative evaluation, 3: Self-handicapping

<Table 4> The effect of perfectionism in dental hygiene students' academic situation on self-handicapping focusing on fear of negativ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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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보다 좋은 성적을 받을까 봐 엄청 불안하죠.’라고 하여 

평가에 대한 불신과 함께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평가염려 완벽주

의 성향의 사람들이 받는 심리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완벽주

의 성향 그 자체에 접근하기 보다는 관련된 부정적인 신념의 

수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20]. 이에 본 연구에서

는 대면수업이 많은 치위생(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 

상황으로 증가된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

는 영향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자기구실 만들기 

문제 해결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치위생(학)과 재학생의 자기구실 만들기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0.653, p<0.01)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0.770, p<0.01)이 모두 관련성 있었다. 그 중에서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구실 만들기에 더 큰 관련성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 상황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것이라 생각된다.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은 현재 만족스러운 수행을 했음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불편한 심리로 자신의 능력이 노출되거나 타인의 주목을 

끌게 될까봐 걱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코로나 전 부정적 평가

에 대한 두려움이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비해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강과 김[21]

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대학생들은 코로나 상황으로 전환

된 온라인 시험에 대한 결과가 자신에게 긍정적이더라도 이를 

부정하고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긍적

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구실 만들기에 관련성이 더 높은 

것이라 생각된다. Wallace와 Alden의 연구[22]에서는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들은 현재의 성공적인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결국 

타인의 기대에 실패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예상한다고 

하였다. 이에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단지 지연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일 뿐, 독립적인 개념은 아니라고 제안하였는

데 본 연구에서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성이 높은 것과 일치한다. 

한편, 평가염려 완벽주의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과 자기구실 만들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모두 관련성이 

높았다. 그 중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은 관련

성을 보였는데 이는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김과 이의 연구[23]와 일치한다. 

또한,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차이는 0.219였고, 긍정

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차이는 0.427로 후자가 더 

큰 매개효과가 있었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우습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실수를 지나치게 염려하

는 경향이 있는 반면,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은 

자신으로 인해 높아진 평가 기준이 사회적인 경쟁으로 이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조사된 성과 김의 연구[24]에 따르

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면 회피가 

감소하는 반면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효능감과 상관없이 

회피를 가중시키고, 사회적인 불안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구실 만들기

에 더 큰 매개효과를 가지는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코로나 

대변환 이후 높아진 사회불안 속에서 긍적적 평가에 대한 불안감

은 자기구실 만들기를 더 가중시킨다고 할 수 있다. 

치위생(학)과는 다양한 임상실습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

하고, 국가고시와 관련된 과중한 학습량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에 학생들은 평가에 매우 민감하며 이러한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어 

상황을 회피하는 자기구실 만들기에 영향을 미친다. 치과위생사

는 구강보건분야의 전문 지식인으로서 응급상황의 대처는 물론

이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야 한다. 이에 학생 때부터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자기구실 만들기

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며 그 매개변수로 위험성이 높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치위생(학)과에서 조사되어 여성편중

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일반화를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표집 시 보다 다양한 광역시의 대상을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생 개인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자기구실 만들기는 복잡한 개인의 환경이 반영되므

로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추가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위생(학)과의 재학생을 대상으

로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자기구실 만들기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고,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

효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의 일부 지역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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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학업상황에서 평가

염려 완벽주의와 자기구실 만들기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고자 실시하였다. 

1. 학업상황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0.799, p<0.01),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 

0.747, p<0.01), 자기구실 만들기(r=0.694, p<0.01) 순으로 

양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구실 만들기는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0.770, p<0.01), 부정적 평가

에 대한 두려움(r=0.653, p<0.01)순으로 양적 관련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업상황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자기구실 만들기의 관

계에서 대학생들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결과, 부분 매개하여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업상황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자기구실 만들기의 관

계에서 대학생들의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결과, 부분 매개하여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학업상황에

서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자기구실 만들기에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뚜렷하게 형성하고, 긍정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학생과의 상담에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을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의 객관적 

및 대안적 사고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서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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